
재생플래스틱 불황“허덕"  
신제 가격하락·재생 사용 기피로 … 소기업 연쇄적 도산

국내 재생플래스틱 업계가 합성수지 신ㆍ증설에 따른 공급과잉의 여파로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

다.

이는 9 0년초 까지만 해도 재생수지 사업은 합성수지 구득난 심화로 고소득 사업으로 성장해 왔으나

현재는 합성수지 신제가격이 폭락, 재생수지 사용을 기피하는 이유로 인해 재생플래스틱 업계가 연

쇄적인 도산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. .

재생플래스틱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한국재생플래스틱조합의 폐기물 수집, 처리, 재활용 및 구

매현황을 살펴보면 석유화학기업 또는 플래스틱 가공기업에서 발생하는 로스ㆍ스크랩 및 농업용 폐

비닐 등을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각 지사 또는 수집상 등에서 구입, 플래스틱 재생원료, 함지박, 정화

조 등의 재생제품 등으로 생산하고 있다.

국내 재생플래스틱 기업수는 8 8년말 2 3 0여개에서 현재 1 5 0개로 35% 감소했다.

영세한 이들 재생기업들은 중간수집상, 직거래, 산업현장 등에서 구입하거나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지

부로부터 조달받고 있으며 일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.

현재 재생업계는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폐플래스틱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기

현상을 보이고 있다.

재생을 목적으로 올해 외국에서 수입된 폐기물은 2 7개품목 2 4 9 6톤이며 9 2년 동기대비 0.3% 증가한

것으로 나타났다.

이중 P V C나 아크릴 등 재생용 플래스 틱의 수입량은 1 8 3 7톤 6 5만달러로 9 2년 1 5 1 7톤에 비해 2 1 %

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는 국내 재생플래스틱 업계의 불황으로 신제를 이용한 생산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플래스틱 수거

체제가 미흡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1 9 9 3 / 1 2 / 6 >

재생플래스틱 생산실적 추이 (단위 : M/T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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